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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창업 네트워크
권역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

 - 농촌 창업가 주도의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공식 출범한 「농촌

창업 네트워크」의 권역별 네트워킹 활동이 준비 과정을 거쳐, 5월 13일 

영남 권역 대표단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농촌창업 네트워크」는 농촌 활력 증진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지난 3월 18일에 공식 출범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창업 네트워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를 매칭*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각 지원센터에서는 권역별 간담회 및 워크숍 등 개최,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컨설팅, 신규 창업가 발굴 등 운영 지원을 통해 농촌 

창업가들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네트워킹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강원·충북 권역(강원 지원센터), 경기·충남 권역(충남 지원센터), 호남·제주 권역(전남 

지원센터), 영남 권역(경남 지원센터)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은 5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강원·충북 

권역은 5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6월 워크숍을 통해 협력 아이디어를 

도출한 뒤 7월부터 11월까지 협력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경기·충남 권역은 

5월 21~22일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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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제주 권역은 전남(5.14)·제주(5.19)·전북(5.21) 지역별 간담회와 

소그룹 논의(5~7월)를 거쳐 8월 전체 워크숍을 통해 협력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영남 권역은 5월 대표단 간담회(5.13)와 전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 워크숍을 통해 협력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전체 권역 대표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12월까지 본격 추진되는 권역별 활동 내용들을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유하고 우수사례 등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네트워킹 정례화 

운영 지원을 통해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단순한 교류 플랫폼이 아닌 농촌

창업가 주도의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로 구축·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 운영은 

지역 간 자원과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농촌창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여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협업 기회 등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촌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문기 (044-201-1581)

농촌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세환 (044-201-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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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촌창업 관련 참고 사진

농촌창업 네트워크 출범(3.18) 농촌창업 현장1(므므흐스 버거)

농촌창업 현장2(그래도팜) 농촌창업 현장3(업타운 촌캉스)


